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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작은 소비로 큰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소비 트렌드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소소한 지출로 어떤 행복을 경험했는지 책 속 문장과 함께 떠올려 보자.

글 고양시도서관

도서발굴단 추천도서

우울감이 높아진 코로나우울 시대의 ‘소확행’

신간 도서를 둘러보다 제목을 발견하고선 이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작가는 얼

마나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기에 ‘돈지랄’이라는 제목을 단 것인지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펼쳐보았다. 한 줄 한 줄 읽다 보니 분명히 자신을 위한 너무나 합리적인 소비

들이었다. 본인의 행복을 위한 고민의 결과물이었으며, 그 어떤 소비도 허투루 이루어

진 것이 없었다. 그의 시간을, 체력을, 기분을 위한 합당한 돈지랄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책 속 한 줄

“예쁘다는 이유로 사고 싶은 물건들, 누군가는 이런 것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보다는 더 좋은 대우를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기분

을 좋게 해주는 고마운 물건인데요.”

5년간 성실히 쓰던 가계부를 집어치웠다. 나의 소비와 재무상태는 가계부와 상관없이 

제자리였으니까. 생활이 구질구질하다고 느껴질 무렵, 장바구니에는 내 취향과 상관없

는 물건들이 쌓이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건 뭐였을까. 물끄러미 바라보다 

결국 아무것도 사지 못한 채 장바구니를 비워낸다. 

책 속 한 줄

“다이소는 종종 나를 멍해지게 만들었다. 분명히 뭔가 필요해서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나올 때는 그 무언가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물건이 손에 들려있곤 했다.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잠시라도 기분이 좋으면, 쇼핑을 하면서 골치 아픈 것들을 머릿속에서 몰아

낼 수 있다면 1,000원, 2,000원 정도의 돈은 전혀 아깝지 않았다.”

우리의 모든 생활반경에는 소비가 녹아있다. 저자는 그런 소비에 대해 경제·역사·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소비가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진화하였는지 알 수 있다. 

전혀 어렵지 않고 한 챕터 챕터가 가볍고 재미있는 교양서적이다. 다양한 사례와 함께 

소비와 관련된 광고, 문화, 취향, 패션 등을 함께 이해해보는 알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책 속 한 줄

“비합법적인 사랑의 합법적인 자식인 사치가 자본주의를 낳은 것이다.”

저자는 ‘SSG.COM’의 서비스 기획자다. Z세대로 불리는 90년대생으로 수입의 대부분

을 자신의 소확행을 위해 지출한다. 옷 자체보다는 이미지를 사는 패션 분야, 자기관리

를 위한 스포츠, 반려동물에 대한 소비가 주를 이룬다. 그 외에도 여행, 식품, 퇴근 후의 

삶에 대한 소비까지 90년대 생들의 생각과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책 속 한 줄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인 90년대생은 소비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기본 마인드가 있

다. 첫째,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아낀다. 둘째, 그럼에도 가

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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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발굴단이란?

책과 문장을 수집하는 고양시 사서들의 네이버 포스트. 포스팅은 시기별 이슈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관심사가 반영된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https://m.post.naver.com/my.nhn?memberNo=2252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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